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26.(수) 10:00 배포 2026. 8. 25.(화) 16:00

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
강원지역 천명지킴 간담회 개최
- 현장 중심 자살예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

□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‘생명본부’)는 

8월 26일(수)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자살예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

목소리를 들었다.

ㅇ 이번 방문은 2026년에 전년동기(1~5월) 대비 자살사망자 수가 733명 

감소 하는 등 최근 자살 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총력대응의 

차원이다. 이에 생명본부는 자살 사망자 수 1,000명 감소를 목표로 전국 

16개 광역시·도의 자살예방 추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.

   

❖ 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현장방문 개요

 - (목적) 자살예방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

 - (일시/장소) 8.26.(수), 강원특별자치도청

 - (참석기관) 강원특별자치도, 자살예방센터, 강원경찰청, 강원소방본부, 강원교육청 등

□ 간담회 참석자들은 낮은 인구밀도와 생활환경, 교통 접근성 등 강원도 

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

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, 지역의 애로사항을 극복한 

강원도 우수사례도 공유하였다.  

ㅇ 강원특별자치도는 ① 지역 사정에 밝은 이·통장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여 

고위험군을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있다. 또한, ② 강원도립극단 등 민·관 

협력으로 자살예방 뮤지컬 '109합창단'의 공연(‘26년 11월부터 고성·태백·

인제·춘천에서 8회 공연예정)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, 

③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치료와 

재시도 예방을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.



□ 송민섭 본부장은 “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

해서는 민간-지방정부-중앙정부가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결집해 나가는 

것이 중요하다”며, 

ㅇ “올해 강원지역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은 자살예방을 위해 강원지역 모두가 

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. 생명본부는 그 흐름이 강화

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

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☏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☏1388을 

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

  

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 장 오보언 (044-200-6373)

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담당자 사무관 안슬아 (044-200-6394)


